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예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별빛공방 ‘한송지’ 작가

어떻게 도자공예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원래는 시각디자인 전공인데, 대부분의 선배들이 서울로 취업을 갔다가 경력단절을 당하는 그런 모습
들을 보고 경력단절 후에 내가 뭘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 하다보니, 원래 공예를 좋아했더라
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예 중에서도 도자공예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렇게 도자공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공예의 길은 어떤가요?

도자공예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대학교 3학년쯤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우선 배워보자는 생각에, 1년 휴학을 하고 도자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작업실 
겸 작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도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 장작가마를 하고 계시는 군산의 소
우 진범석 선생님 아래서 장작가마·전통가마를 장작 나르면서 배우다가, 조금 예술만 하기는 힘들더라
고요. 다음 주에 군산을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을 때 통장에 만 원 있을 때 이런 기억·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예술로만 살기로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별빛공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예술로 밥 벌어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이 공간을 다르게 꾸며봐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도자 수강이나 프랑스자수 수강 그
리고 2020년 5월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회화 선생님으로 오셔서 회화 수업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카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게 틀린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시는 거 같아요. 공예라는 부문·도자라는 부문들이 심신의 위로같이 느껴지시는지 되게 공방 
수강생 문의도 오셔가지고, 본인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제일 고민되고 있는 경력단절과 본인의 우울감
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고민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드
리고 하다 보면 다섯 분의 세 분은 우십니다.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힘들고 우울한 그런것을 사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를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생애 주기적으로 여자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겪게 되는 수순인 그 부분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있는게 옳
다라고 알려주시는거 같아요

요즘 작품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다기에 빠져있습니다. 차도 함께 배웠었고요. 차 하는 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
각을 해요. 굉장히 차분하고 절도있는 차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차에 어울리는 다기를 만드는 것 다
기라고 하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찍어나온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일반인분
들은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다기를 기능을 가지고 가되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
금 더 젊은 감성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은 되게 모래알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조금씩 풍화작용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점력을 가진 흙이 되겠죠? 그 흙이 훗날에는 제가 이렇게 예술 
활동도 하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던지, 이런 제 삶에 녹아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나중에 완전 훗날을 봤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좋은 이쁜 작품이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빛공방으로 놀러오세요!

어떻게든지 겪어야 되는 그런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니까요. 다른 공예를 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오셔
서 그저 그냥 얘기만 해주셔도 되고 참여 해주셔도 되고. 남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도 같이 겪어왔고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희망차게 바꿔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별빛공방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도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지 이야
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검은 하늘에 별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나는 완주의 하늘에 나라는 별자리를 새겨 넣고 싶다.


